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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종단적 관계 검증 : 성별 간 다집단 복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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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1)시간의 경과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변화와 (2)상기 두 변수 간의 관계 방향성을 검증하고, (3)성별 간 다집단 
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1∼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초4 데이터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은 지속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습활동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종단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두 변수 간 종단적 관계 검정 결과에 
대한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방지를 위
한 지침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학습활동, 초등학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성별 간 다집단 복합 분석

Abstract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learning activit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1)temporal changes of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learning activities, (2)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3)multiple and complex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on the relationship. For the study, 3-year longitudinal data(2010-2012)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ere use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learning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uture selves of children over time.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influenced positively subsequent 
learning activities, but, the learning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Further,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he study provided the useful data to 
make guidelines on how to protect mobile phone addic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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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증가세가 가파르다. 

미래창조과학부[1]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로 전년 대비 3.7% 증

가하여 20대(19.6%)와 30대(11.3%) 대비 가장 높았다. 실

제로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중·고

등학생보다 중독 위험군 비율은 낮지만, 전년대비 중독 

위험군이 유일하게 증가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저

연령화 현상이 뚜렷하였다[2].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부정적 결과는 

심각하다. 아동기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은 인지발달 

장애와 성장호르몬 분비 저하, 통신비 및 신형 휴대전화 

구입부담, 학교폭력, 수업방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3, 4]. 특히, 10대의 스마트폰 중독의 가장 주된 특성이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된다(53.4%)’로 보고되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많은 선행연구들이 휴대

전화 중독이 수업시간과 공부, 글쓰기 등 학습활동에 방

해를 준다고 지적하였다[5, 6, 7, 8, 9]. 흥미로운 점은 몇

몇 연구자들은 전술한 선행연구와 달리 휴대전화의 중독

적 사용의 영향요인으로 학습활동 부진과 학업스트레스

를 제시하여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상반된다는 점이다[10, 

11]. 예를 들면, 학습활동이 부진하거나 학업스트레스가 

크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분해져서 휴대전화

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추가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12, 13]. 따라서 초등

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를 쌍방

향적 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여 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의 

변화와 변수 간 관계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14]. 더욱이, 지금까지 수행된 휴대전화의 중독

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에 집중하고 있어 최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피해가 커

지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은 부모와 교사, 그

리고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김영민과 임영식[15]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학업부진이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였고, 이영선 외[16]는 휴대전화 과

다 사용은 공부 집중도를 저해하고 수업 시간 중 교사와

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은 초등학생 일상생활의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중

요한 부분으로 향후 중·고등학교 진학까지 고려한다면 

그 중요도는 더욱 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은 초등학

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방안 및 교육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 및 방안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구현영과 김은정[17]이 2015년에 보고한 초

등학교 1∼4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 보고한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을 조사한 구

현영[18]의 연구결과보다 휴대전화 중독 수준과 위험 및 

고위험 사용군의 비중이 높아져 학년이 어림에도 불구하

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러 이

유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밖에,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

동을 이해함에 있어 주된 이슈는 성별 간 차이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남녀 차이에 주목하였는데[1, 2, 13, 17], 그 결과가 상반

되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남녀 초등학생별

로 휴대전화 사용 교육 및 관리 지침 마련에 유용한 자료

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쌍방향적 관계를 설정한 후, 그 관계의 방향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전술한 초등학생의 휴대

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변화와 관계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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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2.1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초등학생 및 중·고생의 휴대

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 관계가 부적이라고 보

고하고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관계의 방향성

에 대한 의견은 크게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 학습활동

과 학습활동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으로 양분된다. 

우선,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학습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5, 6, 7, 

8, 9]. 이성대와 염동문[19]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논문이 처음 발표된 2002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내외 논문 38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학교관련 변인이 

휴대전화 중독의 가장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나 휴대전화 중독성이 강할수록 수업태도, 학교

규칙 등 전체 학교생활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휴대전화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

련요인의 영향력이 초등학생의 경우가 중·고등학생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연

령이 낮고 정체성 확립이 불안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에 

중독되기 쉽고, 더 몰입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19].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학업태도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은 학

업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그 

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

에 따른 휴대전화의 과다사용의 변화가 학교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청소

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적극적 개입(예: 중독예방 캠

페인, 건전한 휴대폰 사용문화)을 제안하였다[21]. 김소

영과 홍세희[4]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적 검증을 실

시한 연구를 통해 학습활동 참여가 낮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강경미 외[22]는 중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은 부정적 관계를 가지고, 우울과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휴대

전화의 의존적 사용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

해서는 우울 감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

다[22]. 

반면, 학습활동 부진과 학업스트레스가 휴대전화 중독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전술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반대로 보고하였다[10, 23, 24, 25, 26].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장성화[27]의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이 휴

대전화 내성 및 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이라고 제시하였다. 최은영[25]은 중학생의 학업 성취가 

낮을수록 휴대전화 중독 경향이 높다고 밝혔고, 윤상호

와 이해경[26]은 중·고등학생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 해소

와 놀이 및 관계 욕구 충족을 위해 휴대전화 과다사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적응은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은 또래동조성 다음으로 컸고, 

자기통제력이나 성별, 학교급보다 영향력이 컸다[28]. 청

소년의 성적이 낮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29, 30]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자들은 성적이 낮으

면, 학업 흥미도가 떨어져 학교에서 학업 이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으로 휴대전화에 중독된다고 해석하였

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등 심

리적 문제가 심각하여 휴대전화 중독 경향이 높다고 밝

힌 선행연구들[29, 30]은 학교생활적응이 휴대전화 중독

의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 외, 상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12, 13]. 이하늘과 이숙[12]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에 비해 수업태

도가 나쁘고,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수업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정화[13]도 초등학

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과 학습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 집착과 통제곤란, 의

존, 부적응, 휴대폰 사용정도는 모두 학습적응과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단, 일부 연구에서는 상기 두 변수의 관계의 유의성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장은경과 최연실[31]에 따르면, 휴

대전화 고의존군과 저의존군에 따른 학교생활 변인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김지연과 김명희[32]도 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에 중독되

면 수업 중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므로 향후 학업성취와

의 관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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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후속

연구에서의 추가적 검증을 제안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이 다르고, 이에 적

절한 대처방안 수립이 중요하므로 종단연구의 요구도가 

높다[32]. 최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청소년에 비해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 

방향성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2.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에 대한 성별 간 차이

지금까지 초등학생의 성별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연구에 실태 분석 및 중독적 사용의 예측 요인으로서 기

본적 분석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일관

되지 않은데, 이는 남학생의 중독 수준이 일관되게 여학

생보다 높다고 보고되는 인터넷 중독과는 상이한 양상이

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전화 

중독 수준이 높았다[13, 33]. 이정화[13]에 따르면, 초등학

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사용통제의 어려움, 정서적 의존, 부적응적 사용 정도가 

모두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된 결과이다[4, 5, 31, 34].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4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

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높았는

데, 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와 반대

의 결과(여학생의 중독 위험군 비율 > 남학생의 중독 위

험군 비율)이다[2]. 심지어 몇몇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휴

대전화 중독적 사용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6, 35, 36]. 미래창조과학부[1]는 10대 여성 중독위험군이 

29.9%로 10대 남성 중독위험군(28.6%)보다 높다고 하였

지만, 그 차이(1.3%)는 크지 않았다. 김현수와 최영준[10]

도 남녀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학습활동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쳐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천희영[35]은 초등학교 4학년 남녀별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정도에 따라 학습시간 관리의 차이가 유의

한지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중독 ‘상’ 집단에서 학습시

간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성별 간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간 휴

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학습시관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차

이 검증은 시도하지 않았다[35]. 또한, 구현영, 김은정[17]

의 연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휴대전화 중

독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

은 스마트폰의 게임의 단순성과 채팅 사용 경향 등으로 

남녀 구분이 크지 않다고 해석하면서 추후 반복 연구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

용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에 있어 중독 수준 차이 혹은 

각 영역에서의 평균값 비교에 집중하였을 뿐,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예측 변인이나 결과 변인 간의 영향력 차

이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상민[1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에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크

다고 검증하였지만,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

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에 대하여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상호간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성별 간 차이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

활동의 쌍방향적 인과관계와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연구모형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구성하였다

(아래 [Fig. 1] 참고).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

습활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

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초등학생의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이 이후 시점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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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전술한 두 변수 간 종단적 변화와 관계에 

대한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한가?

상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 설계는 다음과 같고,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과 학습활동의 쌍방향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계하였다. 

식 1) 학습활동i[t]= β0[t] + β1학습활동i[t-1] + β2휴

대전화 중독적 사용i[t-1] + ri[t]

식 2)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i[t]= γ0[t] + γ1휴대전화 

중독적 사용i[t-1] + γ2학습활동i[t-1] + εi[t]

위 식에서 학습활동i[t]는 초등학생i의 [t]시점에서의 

학습활동 값이고,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i[t]는 초등학생i

의 [t]시점에서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값이다. β0[t]와 

γ0[t]는 각 [t]시점에서의 절편 값이고, 학습활동i[t-1]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i[t-1]은 각 [t-1]시점에서의 학습활

동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값을 나타낸다. ri[t]와 εi[t]

는 오차항으로 초등학생i의 [t]시점에서의 잔여치를 의미

한다. 여기에서 β1과 γ1은 한 변수의 [t-1]시점 값으로부

터 동일한 변수의 [t]시점 값을 예측하여 산출된 자기회

귀계수를 의미한다. β2와 γ2는 한 변수의 [t-1]시점 값으

로부터 다른 변수의 [t]시점 값을 예측하여 산출된 교차

지연계수를 말한다. 종합하자면, 초등학생i의 [t]시점 학

습활동은 [t-1]시점의 학습활동과 [t-1]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그리고 오차변량, 절편의 합으로 설명되며, 

초등학생i의 [t]시점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은 [t-1]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t-1]시점의 학습활동, 그리고 

오차변량, 절편의 합으로 설명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

화한 연구모형은 아래 제시한 [Fig. 1]과 같다. 

위 [Fig. 1]의 연구모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

선, 1∼3차년에 거쳐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과 학습활동이 각각 3개와 4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고, 

각 변수의 측정연도는 변수명에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측정변수(예: LA11, AU11)의 요인계수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예: a1, b1)은 요인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의

미하며, 이를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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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Range α

Addictive use of mps 1 23.68 3.88 7∼28 .821

Addictive use of mps 2 22.43 4.55 7∼28 .882

Addictive use of mps 3 20.30 5.06 7∼28 .894

Learning activities 1 7.49 1.96 4∼16 .657

Learning activities 2 7.71 2.22 4∼16 .725

Learning activities 3 7.96 2.23 4∼16 .753

mps means mobile phon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과 이후 시점의 동일 개념 잠재변수 간의 자기회귀경로

에 표시된 대문자 알파벳 A, B는 잠재변수의 자기회귀계

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성동일

성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수 간 교차지연경로에 표시

된 대문자 알파벳 C, D는 각 잠재변수 간 교차지연계수

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구성동일성

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잠재변수 간 오차 공분산 

경로에 표시된 대문자 알파벳 E는 잠재변수 간 오차공분

산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오차공분

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술한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에 대한 제약을 경쟁모형

분석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간명도와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동일성 제약 단계와 최종모형 선정 결과는 4장 연구결과

에서 제시하였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제1∼3

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이하 초4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 초4 패널 

표본은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고, 2010

년 4월 기준 전국(제주도 포함)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선정

된 총 2,378명이다[37]. 본 연구는 초4 패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한 당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조사기간 3년 동안 모든 차수에서 휴대전화

를 보유한 응답자를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

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대상은 총 1,262명

으로 남자는 546명(43.3%), 여자는 716명(56.7%)이다.

3.3 측정도구

3.3.1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본 연구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휴대전화의 과다

사용과 불안, 생활장애, 금단 등으로 규정하고, 제1∼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이시형 외[38]에서 개

발한 척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

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

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이

다. 이상의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

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위 7문항을 각 3개, 2개, 2개의 문항으

로 묶고 합산하여 총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는 

측정할 모수를 줄여 추정오차를 줄이고,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39].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의 평균값은 20.30∼23.68(28점 만점)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 척도의 각 연차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21, .882, 

.894이다. 

3.3.2 학습활동 

본 연구는 학습활동을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학습활

동으로 규정하고, 제1∼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에서 민병수[40]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 학습활

동에 대한 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

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

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이다. 이상의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생활이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활동의 평균값은 7.49∼7.96(16점 만

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학습활

동 척도의 각 연차별 신뢰도(Cronbach's α)는 .657, .725, 

.753이다. 

각 연차별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변수의 

상관관계는 아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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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학습활동 간 상관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고,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1 2 3 4 5 6

1. Learning activities 1 1

2. Learning activities 2
.445

***
1

3. Learning activities 3
.354

***

.451

***
1

4. Addictive use of mps 1
-.214

***

-.174

***

-.184

***
1

5. Addictive use of mps 2
-.078

**

-.171

***

-.187

***

.365

***
1

6. Addictive use of mps 3
-.075

**

-.114

***

-.215

***

.265

***

.436

***
1

**p < .01, ***p < .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

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 분석은 이전 시점의 변수가 이후 시점의 동일 변

수의 값을 설명하는 자기회귀모형이 상호 다른 두 변수 

간의 상호지연효과까지 추정할 수 있도록 확장된 모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수가 안정적으

로 변하는지(자기회귀효과), 그리고 두 변수 간 관계가 

고정된 일방향적인지, 혹은 쌍방향적인지를 다면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교차지연효과) 선행연구 결과를 뛰어넘

어 인과관계를 보다 종단적·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명확하

게 도출할 수 있다[41]. 

또한,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에 추가하

여 연구모형의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Fig. 1]에 제시한 연

구모형을 남녀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되, 동일성 

제약을 바탕으로 경로계수의 추정치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ver. 21과 

AMOS ver. 16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 분석에 있어 KCYPS 초4 패널 자료의 결측치가 무선

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완전정보 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종단적 관계 검증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종단

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8개의 경쟁모형을 설

정하여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동

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경쟁모형 8개의 설정 과

정은 아래와 같다. 

모형1 : [Fig.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어떠한 제

약도 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2 : 학습활동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임. 모형1에 

추가하여 학습활동의 측정변수들의 요인계수

를 1∼3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a1, a2, a3로 동

일하게 제약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

습활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해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함

모형3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측정동일성 검증 모

형임. 모형2에 추가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의 측정변수들의 요인계수를 1∼3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b1, b2로 동일하게 제약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초등학생의 해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

음을 검증함

모형4 : 학습활동의 자기회귀계수 구조동일성 검증 모

형임. 모형3에 추가하여 학습활동t-1 → 학습

활동t의 자기회귀계수를 로 동일하게 제약함

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활동의 자기

회귀효과 동일성을 검증함

모형5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자기회귀계수 구조동

일성 검증 모형임. 모형4에 추가하여 휴대전

화 중독적 사용t-1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t

의 자기회귀계수를 B로 동일하게 제약함으로

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의 자기회귀효과 동일성을 검증함

모형6 : 학습활동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교

차지연계수 구조동일성 검증 모형임. 모형5에 

추가하여 학습활동t-1 →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t의 교차지연계수를 C로 동일하게 제약함

으로써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이 이후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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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교차지연효과의 동

일성을 검증함 

모형7 :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학습활동에 대한 교

차지연계수 구조동일성 검증 모형임. 모형6에 

추가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t-1 → 학습활

동t의 교차지연계수를 D로 동일하게 제약함

으로써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교차지연효과의 동

일성을 검증함 

모형8 :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오차공분

산동일성 검증 모형임. 모형7에 추가하여 오

차 간 공분산을 E로 동일하게 제약함으로써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가지는 

관련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두 변수가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

인지를 검증함

상기 제시한 8개의 경쟁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

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형1과 모형2, 모형2와 모형3의 형

태로 모형7과 모형8까지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

과,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TLI와 RMSEA가 비

교모형에 비해 향상되거나 나빠지지 않으면서 간명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형8이었다. 즉, 본 연구의 최종모형

은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 제약이 

모두 성립된 모형이었다.

단, 앞의 8개의 모형들은 모형1을 기준으로 내재된 관

계이기 때문에 χ2값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경쟁모형분석

을 수행할 수 있으나, χ2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χ2값 차이검증을 대신하여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도를 

모두 고려하는 TLI(Tuc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41. 42]. 일반적으로 TLI는 0.9 이상, RMSEA

는 0.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08 미만이면 수용 가능

한 적합도로 판단한다[42, 43]. 

Model χ2 df TLI RMSEA

1 693.663*** 178 .930 .048

2 698.004*** 184 .933 .047

3 705.901*** 188 .934 .047

4 710.320*** 189 .934 .047

5 710.320*** 190 .934 .047

6 713.804*** 191 .934 .047

7 714.137*** 192 .935 .046

8 714.544*** 193 .935 .046
***
p < .001

<Table 3>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8의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아래 제시된 <Table 4>와 같다. 자기회귀효과 분석 결

과,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은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지

속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0.666, p<.001), 이전 시

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도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에 지속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쳐(B=0.546, 

p<.001)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ath B S.E. β

LA 1 → LA 2 .666*** .026 .593

LA 2 → LA 3 .666*** .026 .627

AU 1 → AU 2 .546
***

.026 .442

AU 2 → AU 3 .546*** .026 .491

LA 1 → AU 2 -.034 .071 -.011

LA 2 → AU 3 -.034 .071 -.011

AU 1 → LA 2 -.033*** .009 -.073

AU 2 → LA 3 -.033*** .009 -.085

LA means Learning Activities, and AU means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p < .001

<Table 4>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교차지연효과 분석 결과,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이 이

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

의하지 않아(B=-.034) 교차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은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33, 

p<.001) 교차지연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정도가 심할수록 이후 시점의 학

습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측정연

도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앞서 검증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자

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가 성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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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전술한 최종모형이 남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 여부를 형태동일성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검증 결

과, 아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모두의 모

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서(남: TLI=.917, 

RMSEA=.049; 여: TLI=.943, RMSEA=.042)  남자의 형

태동일성과 여자의 형태동일성이 모두 성립한 것으로 나

타났다. 

Gender χ2 df TLI RMSEA

Male (N=546) 828.067
***

359 .917 .049

Female (N=716) 803.174*** 359 .943 .042
***p < .001

<Table 5> Fit Indices for Configural Invariance 
Test for Gender Difference

남녀 집단 모두의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 검정을 하기 위하여 성별 간 측정

동일성과 구조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

되는지 여부를 동일성 제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검증하였

다. 이때의 동일성 제약은 앞서 제시한 시간의 경과에 따

른 동일성 제약과는 다른 의미로 성별에 따른 동일성 제

약이다. 동일성 검증 단계별 비교한 모형 8개는 아래와 

같다. 

모형1 : 기저모형

모형2 : 성별 간 학습활동의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

모형3 : 성별 간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측정동일성 

제약 모형

모형4 : 성별 간 학습활동의 자기회귀효과 동일성 제

약 모형

모형5 : 성별 간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자기회귀효

과 동일성 제약 모형

모형6 : 성별 간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과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의 교차지연효과 동

일성 제약 모형

모형7 : 성별 간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 간의 교차지연효과 동

일성 제약 모형

모형8 : 성별 간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형

상기 제시한 8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합도 비교를 

실시한 결과, TLI와 RMSEA가 비교모형에 비해 향상되

거나 나빠지지 않으면서 간명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

형8이었다<Table 6>. 즉,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위한  

최종모형은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

성 제약이 모두 성립된 모형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습활동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대한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에서 측정동일성 요인계수와 자기회귀계수, 교

차지연계수에 대한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odel χ2 df TLI RMSEA

1 849.257*** 356 .933 .033

2 870.699*** 371 .934 .033

3 885.755*** 381 .936 .032

4 890.487*** 384 .936 .032

5 891.923*** 387 .936 .032

6 900.405*** 390 .936 .032

7 912.888*** 393 .936 .032

8 916.090*** 396 .936 .032
***
p < .001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for 
Gender Difference 

5. 논의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와 관련된 부

진한 학습활동의 문제는 초등학생 당사자 뿐 아니라, 부

모, 교사, 학교,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 심각성이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결정된 단방향에 근거하여 인과 및 상

관관계를 도출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달리, 본 연

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제1∼3차 

KCYPS 초4 패널의 3년 간 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초등학

생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이 시간의 경과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쌍방향적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휴대

전화 중독적 사용이 안정적으로 반복·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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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1 → 2차년도에서의 중독적 사용의 변화

보다 2 → 3차년도에서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변화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의 반복적 지속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5학년에 비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이정화[13]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

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휴대전화 보유율도 급격한 증가

세(1차년도/초4: 67.7%, 2차년도/초5: 83.6%, 3차년도/초

6: 90.0%)를 보여 중학교 입학 전에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휴

대전화 사용 교육이 전 학령기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휴대전화 중독

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 교육을 선행적

으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학습

활동도 안정적으로 반복·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시점의 학습활동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활동을 우수하게 잘하는 학

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우수한 학습활동을 한다

는 것을 의미하여 저학년 때의 학습활동 관련 습관 형성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차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쌍방향적 인관

관계는 유의하지 않고,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

용이 이후 시점의 학습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일방

향적 인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생은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면 학습활동이 부진해지지만, 학습활

동이 부진하다고해서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학

습활동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들[4, 5, 6, 7, 8, 

9, 19, 20, 21, 22]과 일관되고, 결과로 파악한 선행연구들

[10, 23, 24, 25, 26, 27, 28]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초

등학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교차

지연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나 휴대전

화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학습활동 부진 문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각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

생의 휴대전화 사용 관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강력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적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모의 승인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44]. 부모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습활동의 중

요성만 강조한 채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관

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되면 학습활동 부진은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밝혀진 만큼 초등학생의 학업 스

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용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 감독

에 소홀하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학습활동 부진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가족기능이 조절하고[5],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휴대전화 중독 중재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

그램이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19, 45]. 특히,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휴대전

화 사용 조기교육이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1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중

독 예방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

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자기회귀효과)와 쌍방향적 

관계(교차지연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

독적 사용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결과는 휴대전화 중독적 수

준에 대한 초등학생 성차가 유의하다는 선행연구[2, 13, 

33]와 상반되고,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 10, 17, 35]와 일관된다. 다만, 초등학생이 중

학생으로 성장하였을 때,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만약,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청소년

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성차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

연구와 상이한 내용이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종

단적 검증을 시도했다는 방법론적 의의와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학습활동의 관계가 쌍방향적 관계

가 아니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 학습활동 부진이라

는 일방향적 관계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이론적 의

의를 모두 갖는다. 단, 본 연구는 초4패널이 중학교 입학

한 이후의 자료는 학습활동의 자기회귀효과 왜곡과 패널

자료미공개 등의 이유로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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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후로 이들의 중학교 시절 패널자료를 모두 확보

하여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을 비교 분석하는 연

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의 패널자료는 휴대

전화를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

를 구분하여 비교하는 후속연구도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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